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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지!최저임금 삭감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쟁취!노조할 권리 쟁취!

차별철폐 대행진차별철폐 대행진
6월 마지막 주, 전국적인 차별철폐 대행진

최저임금 즉각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차별

철폐 대행진이 6월 마지막 주간에 전국에서 진행된다. 대전

과 충북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차별철폐 

대행진 사업을 1주일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엉망진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서 인상효과가 사라지게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차별철폐 

대행진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즉각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대행진은 매년 진행되는 투쟁사업이지만 올해는 의

미가 남다르다. 문재인 정권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비정

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

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

환 심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

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까지 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며 취임 첫해 16% 인상했지만, 바로 

산입범위를 늘려서 인상효과를 없앴다.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

도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인 상황을 만들었다.

28일 대행진과 문화제, 30일 전국노동자대회

대전과 충북지역 모두 6월 25일(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집중적인 선전사업을 진행하고 28일(목) 대행진 및 

문화제를 개최한다. 대전은 28일 18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충북은 28일 16시 청주시청 앞에서 모여 행진을 진

행한다. 이어 30일(토)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전

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차별철폐 

대행진과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참

여를 바란다.

6/25일 금속노조 전체 지회장단 수련회

금속노조가 6월 25일(월) 14시부터 전체 지회장단 수련회를 열어 7월 총파업과 

조합원 상경투쟁 등 위력적인 투쟁을 결의한다. 4월 10일 중앙교섭 상견례, 12

일 지부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달 넘게 진행해온 2018년 임단협이 진전이 없

다. 현대차 윤여철 부회장은 “올해 임금 동결 양보없다”며 임금협상 가이드라인

을 내고 있다. 현대차의 노무관리가 금속노조 전체 임단협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투의 힘을 모아 노동배제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규탄 투쟁과 더

불어 재벌적폐 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현대차 

본사를 상대로 하는 전 조합원 상경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 주요 일정 *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6/18(월) 14:00 서울 금속노조

□ 9차 중앙교섭 및 중앙집행위원회

   6/19(화) 14:00 서울 금속노조

□ 10차 지부교섭

   6/21(목) 15:00 대한이연


